
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(12.21일) 금융감독원장 인사말씀

□ 금년 들어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경기 회복도 예상보다

지연되면서 우리 민생경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

자영업자의 고충이 가중되어 왔는데,

◦ 이번에 은행권에서 마련한 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은 

그 규모도 크지만,

◦ 고금리를 부담한 차주분들에게 직접 이자를 환급함으로써 실제 

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음

□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없이는 실물경제가 원활히 작동하기 어려운

것처럼 은행도 견실한 고객 기반 없이는 홀로 성장할 수 없음

◦ 오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계기로 은행이 고객과 동반하면서 

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고, 상호 신뢰를 키워 따뜻한 금융을 

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기를 바라마지 않음

□ 은행권이 합심하여 실질적인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한 만큼 조속한 

시일내에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

◦ 앞으로 은행별 집행과정에서 차질이 없게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

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림

◦ 금융당국도 은행권의 지원방안 실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

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음

□ 민생금융지원을 위해 통 큰 결단을 내려주시고 애써주신 은행연합

회장님과 은행장님, 그리고 모든 관계자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림

※ 실제 발언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
